
학승이 물었다. 
“조사의 뜻과 교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출가하여 계도 받지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
대는군.”

問 祖意與敎意同別 師云 콊出家未受戒 到處問人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
心見性成佛)이다. 즉‘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 성품을
보면 곧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 재세
시에 출가자들이 석존 교설을 단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깨달음을 얻었던 가풍을 그대로 잇는 것이다. 석존
열반 후에는 한동안, 반드시 수행해서 때를 제거해야 부
처가 될 수 있다는 교설, 즉 소승불교가 확장되었으나 나
중에 대승불교에서‘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상이 높이
부각되었고, 선불교에서는‘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재세
시의 가풍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부처님의 초기 설법이 수행에 역점을 둔 불교라고 오
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원시 경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다 앞에서 깨달아 얻었던 성문 4과의 경지는
무시되고, 수행의 측면만을 강조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많은 세월 동안 계속 되었고,
지금 한국 불교도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 당나라 조주 스
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그래서 이런 질

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 선사는 간단한 한 마디로 초학자의

허접한 망상을 잘라버린다. 도가 높을수록 질문이 없어
진다. 질문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망상이 일어난 것이다.
질문이 일어나면 잘라버려라. 도가 높아지면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성인(聖)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범부(凡)가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범부(凡)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성인(聖)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선승(禪僧)이다.”

問 如何是聖 師云겘凡 云如何是凡 師云겘聖 云겘凡겘
聖時如何 師云 好箇禪僧

성인에 대해서 묻는가? 그렇다면 성인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 성인은 깨끗함 그 자체다. 진리로 돌아간
사람, 감정에 흐르지 않고 고요한 세계를 체득한 사람, 범
죄를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 24시간 마음이 항상 맑은
사람, 누가 뭐라 하던 중도(中道)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
람이 성인인데 그에 대해서 어찌 언설로 표현을 한단 말

인가? 언설로 표현해서 정해 놓으면 그은 성인이 아니다.
조주 선사는 성인에 대해 범부가 아니라고만 설명했다.
그것으로 성인을 알 것이지 더 이상은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진정한 장소, 진정한 경지,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범부는 깨닫지 못한 사

람이다. 그러나 그의 심성은 이미 부처이다. 자신이 참 부
처이지만, 아직 진정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범
부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하니 범
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한다. 조주 선사는
다만‘성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그것으로 범부를
알라는 말이다. 짧지만 가능한 진실을 담고 있는 선적 표
현이다.  
그런데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

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조주 선사는‘그는 훌륭한 선승’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선사들은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평범한 인간 그 자체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족하다.
사람을 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고, 또한 사람을 사람보다 높은 성인으로 표현해
도 그것은 사실 망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고 존귀하
다. 사람은 우주의 자식이다. 곧 사람이 우주이다. 곧 사
람은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어찌 사람을
범부, 혹은 성인으로 치부할 것인가? 범부도 아니고 성인
도 아니라면 그야말로 그는 정말 훌륭한 선승(禪僧)이 아
닌가. 

그때 내가 들고 다닌 여행 가이드북에
는, 그 두꺼운 부피만큼이나 많은 성자
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다. 한 분 한
분, 다 나름의 깨침과 나름의 자비를 갖
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분 한 분 찾
아다니면서, 스스로의 깨침을 구한 사람
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구도여행이
그런 것이고, 순례자의 길이 그런 것이
리라. 
그런데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문

안으로도 들어간 일이 없다. 문 밖에 서
서 문을 노크한 일도 없었다. 그럴진대
왜 그 무거운 가이드북을 들고 다녔던
것일까? 의아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어느 때 한 길벗이 그런 질문을 내게 제
기하였다. 왜 당신은 성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

어서였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
다는 말인가? 내가 우물 속에 빠져 있다
고 하자.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 누구든, 어떤 성자든, 어떤 수
행자든 찾아뵙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가
우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그의 오른손
으로 달랑 들어올려서 우물 밖으로 건
져내줄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주리
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 그

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다. 겨우 우물 속
에서 우물 밖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몇 마디 해주는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
렵지 않겠는가.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
해서 말이다. 어떻게 수행하면 어떤 과
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식
의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
은, 그 정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
는가. 익히 아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미
아는 만큼이라도 실천해 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답은 나 밖의 다

른 어떤 성자에게도, 어떤 수행자에게
도, 어떤 스승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내게 있는 것이다. 우물 속에
서 벗어나 우물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
만 있다면 그 길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승을 찾는
데에서 출발할 일이다.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
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 자기를 조
복(調伏)받은 자 / 참으로 만나기 어려
운 주인을 찾은 것이다.”(등하 옮김, 〈법
구경〉, 법공양, 13쪽)
이 부처님 말씀은 우리의 수행과 우리

의 삶에 주춧돌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그러니, 그분이 진정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
셔야 할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 자기야말
로 자신이 돌아가 의지할 품 / 그러니,
너의 고삐를 네가 잡아라 / 말 주인이
말의 고삐를 잡듯”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론 그렇
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
다. 그렇지만“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이라 말하는 대신, “스승이야말로 자기
의 주인이라”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
뀐 것같다. 더욱이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내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한다면, 위험하기조차
한 일이다. 믿음이 그러한 사실을 보증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넣어도 좋을 주인이라 보
증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지뢰를 밟지 않고, 지뢰가 지뢰인 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주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고, 해답 역시 스승이나
주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
어가는 것이기에. 

사람이곧우주이다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

무불선원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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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25)

그대의주主를따로찾지말라
그대가바로그대자신의주〈법구경〉

경전공부

혜학은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바른 지혜의 실천을 말한다. 여기서‘진실의
파악’은 사성제의 실천과 연기(緣起)의 자각,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의 파악을 의미한다.
삼학의 학(學)은 산스크리트어 쉬크샤(́siks.a)를 번역한

말로‘배움’, ‘연구’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쉬크샤는 단순히‘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즉 학(學)은 훈련의
반복을 통해 몸에 습관을 들인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
침을 받아들여 수행을 통해 생활 속에 구체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계학(戒學)을 수행함으로써 정학(定學)에
들어서게 되고, 정학을 수행함으로써 혜학에 이르게 된다. 
불교 최후의 목적은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에 있다. 그

러나 지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초보적인 깨달음의 지혜,
성문아라한(聲聞阿갥漢)의 지혜, 벽지불(쥯支佛; 緣覺)의
지혜, 보살의 지혜, 부처님 최고의 지혜 등이 그것이다. 또
지혜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도 존재한다. 지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만 대략 20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반
적으로 용어는 쁘라즈냐(praj~n⊩)와 즈냐나(j~n⊩na)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혜로 번역되지만 당나라 시대 현장(玄?;
602~664)은 쁘라즈냐를 혜(慧)로, 즈냐나를 지(智)로 번역
했다. 즉 이 두 가지는 지혜를 뜻하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
먼저 혜는 넓은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아비달마

(阿毘達磨)〉에 의하면 선(善)ㆍ악(惡)ㆍ무기(無記)의 모든
지적인 작용을 포함해 범부의 낮은 지혜[곣慧]부터 깨달음
을 얻은 각자(覺者)의 최고 지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
기서 무기란 선과 악의 분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지(智)는 주로 깨달음의 지혜에 사용된다. 사성제를 체득

한 지혜[盡智]와 사성제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 체득할 필
요가 없다고 아는 지혜[無生智], 모든 분별을 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지혜[正智] 등은 모두 아라한의 지
혜이고, 십바라밀의 하나인 지바라밀(智波갥蜜)은 가장 높
은 단계의 보살의 지혜이며, 네 가지 지혜[四智], 즉 성소작
지(成所作智)ㆍ묘관찰지(妙觀察智)ㆍ평등성지(平等性智)ㆍ
대원경지(大圓鏡智)와 이것에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를
더한 오지(五智)는 모두 보살의 깨달음의 지혜이다. 이밖에
성문, 연각의 지혜인 일체지(一굷智), 보살의 지혜인 도종지
(道種智), 부처님만의 지혜인 일체종지(一굷種智)도 깨달음

의 지혜에 속한다.
이러한 지혜는 크게 유분별지(有分別智)와 무분별지(無

分別智)로 나뉜다. 유분별지는 그 지혜가 그 대상을 의식하
고, 대상을 차별해 사유 및 판단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무분
별지는 그 지혜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과 일체가 돼
있는 경우이며,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불교의 이상은 일체법이 무아(無我)이며 무자성(無自性)

이라는 도리를 이론적으로 바르게 알고, ‘무아무자성’의 이
치에 따라‘무소득무집착’의 태도를 가짐으로서 무애자재
(無碍自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며, 대지(大智)라고 한다. 반야바라밀도 바로 대
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부처와 보살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갖고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행
한다. 이때 그 지혜는 대상으로서의 중생을 의식하는 유분
별지가 된다. 하지만 이 지혜는 최고의 무분별지를 얻은 후
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분별지와 구별해서 유
분별후득지(有分別後得智)라고 한다. 이처럼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의 지혜 활동을 구비하는 것이 불교의 이상목적
이다. 日용곡대불교학석사·前본지기자

최고의깨달음으로가는수행주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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